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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제 2독서 (이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코런토 1서 말씀입니다 (7，29-31)
29·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나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때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처럼， 31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i)하느님， 감사합니다.

96(95)，1.6)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二I깐쪽〉뜯;후갚.웬순극f판r두월실:펙파기l
연중 제3주임

n 입당송 (시편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권능과

<대영광송>

n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O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n 복 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f4-20)
4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래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15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l6 예수님께서

갈릴래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통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l8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19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대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20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대오

를 샀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i)그라스도님， 찬마합니다.

<직경>

t

(마르 1，15)
n 제 1독서 (니네베 사람들이 악한 길에서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3，1-5.10)

1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2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3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르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4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사십 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I"

5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

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o 하느님께서는 그틀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

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념의 말씀업니다.(i)하느님， 감사합니다.

돌아섰다.)

‘-.....‘.•‘-_.-‘•'.‘...-

n 영성체송 (시편 34(33)，6 )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

..._-너희-얼굴에-논→부-끄-러�움-없으리라.-

(시편 25(24) ，4-5 L.6 과 7L c .8-9( (i)41))
@ 주님， 당선의 길을 알려 주소서.

l.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하느님이시옵니다.(i)

2.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i)

3.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리동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j)

가르쳐 주소서.

제 구원의

n 화답송



전 려L
미사해절 제1독서 제2독서 선자기도

1/22 8시 김 철중 함 봉국 함 경옥 김 미수

11시 최 일환 이 경태 이 은미 최 금연

1/29 8시 홍 승표 김 민환 김 정옥 홍 명숙

11시 민 경구 양 명상 양 정남 -까1:‘-‘-숙，

복“ 샤 ;초、종훈&박 지!성 싼 정!훈&깜토‘큰(
봉헌;자 ; 김여철&윤구식 가족 다음주 :김광수&이상빈 가족

헌금봉사 ; 자비의 모후 Pr 다음주 :정의의 거울 Pr
운전봉사 : 박 지현 다음주 ;방 문덕

본당 밴 운행시간 Yonkers 노인 아파트 앞 Cl호차- 9 : 00 출발)
Grand Concourse (옛성당 건너편)-9 : 00 출발

주간미사 선정하선 분들

본당신부님(생미사) :검사무엘[여철]가족봉헌

부주입신부님(생미사) :김사무엘[여철]기-족봉헌

수녀님(생미사):김사무엘[여철]가족봉허

감사미사 :전패트릭[영달]가족봉헌

추바오로[성태](가정미사):김사무엘[여철]가족봉헌

천토마스(가정미사) :어머니 봉헌

김프란치스코[윤환 J( 생미사) :이데니스[창섭]봉헌
유데레사[영애J(생미사) :은총의 중계자 Pr 봉헌
최안나[광자J( 생미사):김요셉[만석]가족，김다니엘라[정옥 J，

이엘리자뱃[정복]가족봉헌

김안나[경입J( 생미사):윤포카스 봉헌

이태석신부님(연미사) :유데레사[영애]봉헌

윤요셉[진섭J( 연미사):윤안토니오[기운]봉헌
조상님(연미사):양스테파노 가족봉헌

김준식，정원일(연미사):김리디아[현정]봉헌

윤멜리디나[옥순 J( 연미사):김리디아[현정]봉헌
한복돌，윤성철(연미사):한빅토리노[성천]봉헌

이근배(연미사):한프란치스카[희자]봉헌

조상님，부모님(연미사):원크리스티나 가족봉헌

모친 기일(연미사)‘:정미카엘[진-웅]봉헌 -

우요셉，이마리아[한이J( 연미사):신아네스 가족봉헌
-

부모님(연미사):신아네스 가족봉헌

조상님(연미사):추바오로[성태]가족봉헌

부모님(연미사):김수산나 [71~} J 봉헌
최율리에따[정자 J( 연미사):박이사벨라[은영]봉헌
조상님(연미사):박스테파노[세복]봉헌

조상님(연미사):정수산나[희숙]봉헌

불쌍한 연옥영흔(연미사): 박스테파노[세복]봉헌

윤요셉，원마리아(연미사):윤안토니오[기운]봉헌

윤기선(연미사):윤안토니오[기운]봉헌

민펼립보(연미사):윤안토니오[기운]봉허

부모님(연미사):윤포카스 봉헌

장비리시다(연미사) :윤포카스 봉헌

설 조상님(연미사):박바오로[증환]가족봉헌

김그레이스[혜숙 J( 연미사):손로라[승완]봉헌
손로마노[종만](연미사):손로라[승완]봉헌

조싱-님(연미사):신베드로[대철]가족봉헌

박안젤모[기용J( 연미사):신베드로[대철]하족봉헌

성 가

입당 :찬미의 송가 (성가 431)

봉현 :주여 우리는 지금 (성가512)

성처I : 주의 사랑 전하리 (성가 179)

파견 :주 예수 따르기로 (성가 29)

교회 소식좀훌춤딛a효

i 얻-믿휠-닙...-，..
1(1) 예비자 교리반 시작

새 예비자 교리반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 중에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시변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활동이 복음전도입니다.

(2) 민속의 날 행사

오늘은 민속의 날(구정)입니다-아름다운 우리민속을 다함께 즐기고

나누도록 합시다.11시미사후 떡국을 드신 후 다양한 음식과 게임

.(-구역별떡 썰기~윷놀이，팔씨름대회， 한복경연대회， 퍼팅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x ‘..--._--~-← ....--_._- ← _.‘...~...-‘



(3)초 축성

2월 첫 주 는 주의 봉헌축일입니다. 1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초를 미사 전에 제대 앞에，봉헌하여 축성 1‘후 가져가시면 됩니-다;

(4) 혼배 갱선식

2월5일(주일)에 흔인갱신식이 있습.니다.성당에서 혼인성사를 받지

않으신분， 결혼 10주년， 15주년， 20주년， 25주년 되시는분 그 외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물 :반지)

(5) 2012년 교구청 (StewardshiD ADDea l)
2012년 교구청기금이 시작되었습니다. 성당 뒷편 교구봉투에 직접

납부하시거나 사무실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의 한달 분)

(6) 신임 회장단 발표

회장 :정 아오스탕(복기)

수석 부회장 :김 베드로(부균) 부회장 :한 빅토리노(성천)

수석 총무 :양 라카드로(경식) 총 무 :이 클레멘스(준섭)

그동안 수고해 주신 회장 문 요셉(민영) 총무 노 베드로(경수)，

박 요한(증복)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7)본당 모임

• 꾸려아 월례회의가 29일(주일) 11시미사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

• 동부브롱스 구역회가 29일(주일)오후 2시 손로렌조 (917) 251-7481
형제님 댁에서 있습니다 .

• 서부웨체스터 구역화가 29일(주일)저녁 6시 30분 김 재찬 형제님

주최로 강서회관에서 있습니다 .

• 연령회 모임이 29일(주일) 12시 30분 센타 102호실에서 있습니다.

* 이번달 (1월)커피 및 친 교실 청소는 서부 혜체스터 구역입니다

_.....---.‘--

우리들의 정성

주일헌금 :$2 ，056.00 피정 헌금 :$264.00.00
교 무 금 :$2，230.00
2011: 김상태(완)
2012: 안장환 (1-2) 송계인(완)

손달구 (1-6) 빙-은엽(1-6)
한경수(1).김대현 (1-6)

교구청 기금 :$410.00
박우복 「송계얀

유휴현 서명희

조헌구(1-6) 강순연(1)

이갑조 (1) : 유휴현(1)

박영숙(1)

누계 :$670.00
조헌쿠“--낌’대현‘- 낌푼-자 ..‘�이-창섭}‘.-

브롱스애 보내는 편지

~.제가 브롱스를 떠나올 때는 여름을 갓 지났을 때였는데 벌써 겨울이 되었습니다.

떠냐올 때 그 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 베풀어 주신 어르신들께 인사를 다 차리

지도 못하고 온 것이 얼마나 마음애 걸리던지요.

이 편지로 좌송하다는 말씀과 인사를 여중니다. 그 동안 저는 섭일 년 동안

시 l 다른 나라에서 나름 용쓰고 산 저 자신애게 선물을 주는 의미로 우리나라

.II전역을 여행하고 다녔습니다. 작지만 갖가지 모습을 갖춘 산과 그 산에 이어진

깨 l 조그만 논 밭，길가애 피어있는 들풀에 까지도 저의 그리웅이 다 담겨있어

얼마나 정겹고 아름답던지요. 단풍 물든 산에 올라도 작은 섬으로 이어진

아름다운 바다를 만날 때도 가는 곳마다 지나는 경치마다 하느님 솜씨애

경탄과 감사기 도가 절로 나왔습니 다.

여행 덕에 여러 곳의 성당에서 미사참례를 하면서 세례 받을 때 부터 피정

외는 다른 성당을 가 본 일이 없는 저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 브롱스 성당과

비교를 해 분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톨릭은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u 며사전례는 같지만 조금 간결하다는 느낌이 드는 곳도 있었고， 가장 마음에

걸려는 것은 많은 성당이 장궤대가 없더라는 것이짧습니다.

중요할 것 없는 문제이지만 저는 하느님 앞에 꿇어앉는 행동이 우리를 낮추는

•행위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이 또한 브풍스 성당에서의 습관일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당에서는 주일미사 시작 전에 전례봉사자의 인도로

갖가지 기도를 하거나 어떤 성당은 그날 봉독할 말씀들을 함께 입는 곳도

있었는데 거룩한 미사를 준벼하는 참으로 좋은 방법이구나 싶었습니다.

미사 중 사소한 것애 마음이 팔려 매 미사마다 분심이 들어 내심 걱정을 하는

것을 아시는 하느님께서 제가 적을 두게 될 성당을 보여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

하던지요. 미사도， 미사곡도 브롱스성당 과 흡사하고 거기다 장궤대까지 있어

모처럼 분심 없고 기쁜 마음으로 미사참례하면서 "모든 것을아시는 하느님 I"

하며 감사와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해가 되고 삼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면 하느님께서

우리 언간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비천한 인간이 되시어 오십니다.

하느념께서 인간을 빈손으로 세상에 보낸 이유는 누구나 사랑 하나만으로

충분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이고 하느님이 언간을 빈손으로

저 세상애 데려 가는 까닭은 한평생 얻어낸 그 많은 것 중에 천국으로 가지고

갈만한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라고 합니다.

미사 때 마다 저도 사랑으로 살면서 하느님께 받은 많은 사랑을 다른 사람을

통해 되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구로 써주사기를 빌고 또 브롱스 성당과

모든 교우님들을 위해 기도 합니다.

이 카리나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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